
2003년 2차전지 수출 138% 성장!
국내 생산능력 확대 … 성능·안전성 평가센터 세워 해외진출 지원

2003년 2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가 핸드폰, 노트북PC, PDA 등 모바일기기용 전지의 수요증가로 2002년보다

7.9% 증가한 68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.

특히, 국내 2차전지 생산기업들의 생산 확대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3년 2차전지의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32.1% 증가한 8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.

수출은 중국 및 동남아 시장 등 신규시장 개척과 양산설비 투자확대로 무려 138% 증가한 3억5000달러로 전망

되며, 국내수요와 수입도 각각 9310억원, 3억88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.

2차전지 수급전망

구 분
2001 2002(E) 2003(F)

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
생산(10억원) 354 293.3 670 89.2 885 32.1
내수(10억원) 708 31.9 882 24.6 931 5.5
수출(100만달러) 46 31.4 147 219 350 138
수입(100만달러) 341 16.4 323 -0.5 388 20.1

정부는 2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차세대 전지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,

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.

2003년에는 산업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IT용 고성능 리튬폴리머 전지의 개발에 2007년까지 총 200억원 규모를

지원해 차세대 기술개발을 선도한다.

또 2차전지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·소재에 대한 Road-map 작성을 통해 우선 순위를 도출하

고 과제당 5억원 내외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 2차전지의 성능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

마련한다.

대표적으로 정부 35억원, 민간 15억원 등을 투자해 <2차전지 성능·안정성 평가센터>를 구축하며 이후 미국,

EU 등 인증기관과의 협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.

한편, 전지흑연·산화코발트·격리막 등 2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수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하며, 주

입기·건조기·도포기·절단기 등 주요 공정장비에 대해서도 2002년에 이어 2003년 지속적으로 관세감면 혜택을

부여해 2차전지 생산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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